
상시 생태관광 프로그램_봄(4월~6월) 유형 오후형

□ 프로그램명: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는 지리산 역사여행

□ 프로그램 내용 

  ○ 활동장소: 지리산생태탐방원

  ○ 운영기간: 봄(4월~6월)

  ○ 소요시간: 3시간

  ○ 참가대상: 성인

  ○ 참가인원: 제한 없음

□ 프로그램 소개

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 체험을 통해 탐방객

들에게 역사 문화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.

□ 운영일정

오리엔테이션(지리산생태탐방원) →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(둘레길) → 해산

□ 세부일정표 

시 간 대 상 주요일정 대체프로그램

오후

프로그램

14:00~14:30

성인

◦오리엔테이션

해당 없음

14:30~17:00 ◦둘레길 트레킹



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는 

지리산 역사여행

활동장소

운영기간

지리산탐방원

4월~6월

소요시간 2시간

참가대상 제한 없음

참가인원 제한 없음

   

활동목표

• 자연을 살리는 착한 여행 ‘생태관광’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   

생태관광의 실천 계기를 마련한다.

•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 체험을 통해 탐

방객들에게 역사 문화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

수 있다.

준비물 • 영상자료, 해설자료, 체험재료 등

유의사항
• 야외 활동 시 참여자들이 해설사가 안내하는 동선으로 이동하도록 인솔

• 야외 활동시 구급낭을 휴대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해충 기피제 도포

단계 내용 시간

도입

(마음 열기)

• 오리엔테이션

  - 국립공원 및 지리산생태탐방원 소개, 운영진 소개

  - 안전교육(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)

20분

전개

(탐방 및 힐링)

•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

  - 지리산 둘레길에대해 알아보기

  - 섬진강을 따라 걸으며 생태에 대해 알아보기

150분

마무리

(생각나누기)

• 참가자간 소감 나누기

• 해설사 결론 정리
10분



세부내용

(시나리오)

오리엔테이션

여러분 안녕하세요? 저는 지리산생태탐방원의 자연환경해설사 ○○○입니다.

우리나라 제 1호 국립공원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

금부터 저희 지리산탐방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

시작하겠습니다.

먼저 이번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.(중략)

저희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이 가진 우수한 생태, 문화, 역사를 탐방객들이 시간적 

여유를 두고 머무르면서 보고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지어진 체류형 생태관광 

시설입니다. 저희 지리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탐방원 중에서 제 1호 북한산생태

탐방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탐방원으로써 2015년도에 개원했습니다.  현재 

우리 탐방원 이외에도 소백산, 설악산, 가아샨, 한려해상 등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

에 총 8개의 생태탐방원이 있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의 생태

관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탐방 중 불편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

무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

지리산 둘레길 탐방

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나요?

날씨가 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을 찾아주셔서 고맙고, 만나 뵙게 돼서 

정말 반갑습니다. 지리산 둘레길 구간 중 오미~방광 구간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

리 오미마을과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방광마을을 잇는 12.2km의 지리산둘레길로 전통마

을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구간 중 하나이다. 오미, 상사, 하사마을에서는 운조

루, 쌍산재, 곡전재 등 고택의 정취와 효와 장수의 고장다운 인정을 느낄 수 있다. 

화엄사 아래 지리산탐방안내소에서는 지리산의 자원과 역사를 살피고, 생물종보전원

에 들러 반달곰도 만날 수 있습니다.(중략)

‣오미마을(운조루)–용두갈림길(1.0km)–하사마을–상사마을(1.7km)–지리산탐방안내

소(4.9km)–당촌마을–수한마을(3.2km)–방광마을(1.2km)

지리산 둘레길 오미~난동 구간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오미마을과 구례군 

광의면 온당리 난동마을을 잇는 18.6km의 지리산둘레길로 오미-난동구간은 서시천

과 섬진강을 따라 걷는 길로 여름이면 원추리꽃이 장관을 이룬다. 백두대간이 시

작되는 곳 중 하나인 용두마을에는 일제시대 울분과 저항의 흔적인 용호정이 있고, 

섬징강 일대는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. 강바람 따라 제

방길을 걷다 보면 지리산과 인근 들녘이 어우러지는 조망 속에 구례 5일장(3일, 8

일)과 지리산둘레길 구례센터를 만날 수 있다.

‣오미마을(운조루)–용두갈림길(1.0km)–서시교–구례센터(5.6km)– 연파마을(광의면소

재지)(6.0km)–구만마을(우리밀체험장)(3.2km)– 온동마을–난동갈림길(2.8km)



마무리(참가자 간 소감 나누기)

아쉽게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? 

여러분들께서 즐겁다고 하시니 저도 마음이 참 흐뭇해집니다.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이

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. 저희 탐방원 생태관광 

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감을 짧게 한마디씩 이야기해볼까요?

네~여러분들 모두 오늘의 소감을 잘 표현하신 거 같은데요.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

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게 여러분들의 공통된 소감인 것 같습니다. 

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자연

을 좀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자연 보존, 크게 어렵지 않습

니다. 여러분들 개개인이 분리수거, 일회용품 사용 자제,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작은 

실천을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,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국민 모

두의 삶에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는 그 효과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

까 생각합니다. 그럼 이것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

셔서 감사합니다.


